
전력 거래시장 정착단계 진입??

2001년 4월 이후 전력 거래가 시행된 후 8개월간 입찰부터 정산까지 시장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전회사는 비용절감, 발전기 정비기간 단축, 경정비 자체수행과 같은 책임경영을 통한 수익성 제고

를 위해 노력하는 등 구조개편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1년 11월 평균 전력거래는 3407만KW로 전년동월대비 9.3% 증가했고, 최대

전력 사용량은 3936만KW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했다. 전력 수요증가는 심야 난방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1월 총 발전량은 2만2753GWh로 전월대비 7.0% 증가했고, 기저발전기(원자력·석탄)가 84%를 차지했

다.

전력 한계가격 및 정산단가 (단위: 원/KWh)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SMP 50.20 52.55 51.25 47.43 42.29 44.54 46.93 47.14
BLMP 18.48 18.60 18.26 18.06 17.69 18.06 18.32 18.29
정산단가 47.32 47.86 48.15 48.59 47.80 47.57 47.56 46.95

전력시장에서 형성된 정산단가는 한계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용 수요에 따른 열 공급을 위

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발전량(열 공급제약 발전량)이 493GWh 증가해 정산단가는 10월에 비해 0.61원

하락한 46.95원/KWh로 나타났다.

열 공급제약 발전에 대한 정산은 자체 변동비와 SMP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

11월 발전회사별 수입은 수·원자력(주)이 3,693억원으로 34.57%를 차지해 제일 크고 나머지 발전 5사

는 10-1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전력시장 회원사별 정산금액 (단위: 억원, %)

구 분 한수 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기타 합 계

정산금액 3,693 1,275 1,131 1,535 1,464 1,556 28 10,683

비 중 34.57 11.94 10.59 14.36 13.70 14.57 0.27 100.00

전기위원회는 일부시장 운영 관련규칙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

쳐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전력시장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전력 거래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은 완전경쟁 시장이 아닌 발전부문 경쟁단계로 원가를 시장에 반

영하는 형태로 발전사업자는 시장(전력거래소)에 발전량을 입찰하고 판매자인 한전은 원가가 반영된 가

격으로 전기를 구매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전력거래가격(정산가격)은 크게 한계가격과 용량가격으로 구성되는데, 한계가

격은 예측된 수요에 맞게 시간대별로 발전비용이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순서대로 투입해 채워진 발전기

중 비용이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일반발전기와 기저발전기로 나누어 적용한다.



일반발전기의 한계비용은 System Marginal Price(계통한계가격)를 적용하며, 일반발전기는 유류, LNG

등 기저발전기(원자력·석탄) 이외의 발전기로 건설비용은 낮으나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기저발전기의 한계비용은 Base Load Marginal Price(기저한계가격)를 적용한다.

용량가격은 발전설비의 건설투자비 및 운전유지비 해당금액으로 매년 말 발전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현재 기저는 21.49원/KWh, 일반은 7.17원/KW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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